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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‘생명사랑병원’운영으로 촘촘한 자살예방 

안전망 구축
-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 바로병원‘생명사랑병원’업무협약 체결 -

-‘생명사랑병원’은 의료인이 자살위험 살피고 전문기관으로 연계 -

인천시는 병원에 내원한 시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‘생명사랑병원’

을 운영해 더욱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8월 26일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바로

병원과 인천시민의 자살예방을 위해‘생명사랑병원’운영에 대한 업

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

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시민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

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.

‘생명사랑병원’은 의료인이 생명지킴이가 되어 병원에 내원한 시민

들의 자살위험을 살피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며, 생명존중문화 확산

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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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자료에 따르면, 인천시 자살사망원인 중 신체적 질병(16.2%)으

로 인한 경우가 세 번째이며,1) 심리부검 결과 자살사망자가 사망하기 

한 달 이내 방문한 기관 중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고(67.6%),2) 

다른 연구에서도 많게는 자살사망자의 약 75%가 자살 전 다양한 이

유로 일차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3)

이에 인천시는 보건의료 인력이 자살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발견할 수 

있는 핵심인력으로 꼽고, 적극적인 노력을 위해 바로병원에 이어 청

라스퀘어병원, 국제바로병원과 생명사랑병원 운영에 대한 협약을 진

행할 예정이다.

협업 기관들은 앞으로 ▲보건의료 인력의 생명지킴이 양성 ▲자살 고

위험군 발굴 및 도움기관 연계 ▲자살예방 정보제공 ▲생명존중문화 

확산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운영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코로나 우울 등 다양한 이유로 자살위기

에 처해있는 시민들을 발견하고 도움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어느 때보

다 중요하다”고 밝히며 “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사회적인 안전

망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동참하기를 

바란다”고 밝혔다.

※ 관련 사진은 15시 이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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